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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동포청장, 美의회 진출 한인들에 축전
“동포사회 높아진 위상 보여줘…한미동맹 강화 기여해달라”

□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최근 치러진 미국 연방 의원 및 주(州) 의원 선거에 
출마해 당선된 동포 정치인들에게 축전을 보냈다.

 ㅇ 현재(11월 20일)까지 미국 연방 의원 선거에서는 미국 동포사회 역사상 
최초로 상원 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을 포함해 총 4명의 우리 동포가 
당선됐고, 주 의원 선거에서도 펜실베이니아주 상원 의원에 진출한 패
티 김을 비롯해 10명 이상의 우리 동포가 당선됐다.

     ※ 연방의원 당선자 : ▴앤디 김(상원 / 뉴저지주, 초선), ▴영 김(하원 / 캘리포니아주, 3선),
▴메릴린 스트릭랜드(하원 / 워싱턴주, 3선), ▴데이브 민(하원 / 캘리포니아주, 초선)

     ※ 주의원 당선자 : ▴패티 김(상원 / 펜실베이니아주, 초선), ▴신디 류(하원 / 워싱턴주, 8선), 
▴론 김(하원/ 뉴욕주, 7선), ▴샘 박(하원/ 조지아주, 5선), ▴다니엘 배(하원/ 오클라호마주, 4선) 등

□ 이 청장은 축전에서 “우리 동포 정치인들이 당선된 것은 높아진 동포
사회의 위상을 보여준다”고 하면서 “이번에 당선된 우리 동포들이 
미국 내 우리 동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, 나아가 한미 
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등 한미 양국을 잇는 가교로서 지속적으로 노력
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□ 한편, 이 청장은 연방 하원 의원 출마자 미셸 박 스틸을 비롯하여 아직 
당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우리 동포 출마자들도 “모두 좋은 결과가 
있기를 기대한다”고 했다.

     ※ 미국 주별 상이한 제도로 인하여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개표 진행 중

□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권익과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
지원하고 있으며,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동포사회에 필요한 
지원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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